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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 이전의 한중 관계사에서 중국어는 링구아 프랑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었으며, 

교육에서도 지식과 정보 획득을 위한 기본 도구로서 기능하였다. 근대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중국어의 지위와 중국어 교육의 위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고, 그 결과 해방 이후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중국어는 제2외국어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날로 제고되어 유초등 교육에서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중국어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글로벌 중국어의 현황 또한 영어 못지않게 다양하다. 이와 같은 안팎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중국(PRC)의 공용어라는 인식의 틀 안에 가두지 

않으면서 높아진 국내에서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중국어 교육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키워드 : 중국어 교육, 제2외국어, 국가 교육과정, 어린이 중국어 교육, 글로벌 중국어

1. 들어가며

이 글은 한반도에서 지난 두 천년기 동안 중국어와 중국어교육이 차지했던 위상 및 근대 

격변기와 해방 이후의 위상 변화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제고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른바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중국어 관점의 교육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의 중국어 교육 전통을 

문언문과 경서 중심의 교육, 구어 접촉과 역관 교육으로 나누어 일별할 것이다. 이어서 

해방 후의 냉전 체제 속에서 교육과정 공표와 함께 발생한 중국어 교육의 위상 변화, 

한중수교 이후 중국어 교육의 회복과 확대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계의 논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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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중국어 교육 전통

2.1 한자의 전래와 경서 중심 학교 교육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촉은 아주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그 시작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서사 기호인 한자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조차도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그보다 오래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어 접촉의 시점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출토된 明刀錢이나 銅鐘 등의 금속 기물에 한자 명문이 새겨져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기록에 유가 경전이나 중국의 역사서를 가르치고 배운 사실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자의 전래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한자와 문언문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 고구려의 太學과 

扃堂에서는 五經과 ≪史記≫, ≪漢書≫ 등을 가르쳤으며, 백제에는 五經博士가 있었고 

일본에 ≪論語≫와 ≪千字文≫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학교 교육의 

발전이 늦은 편이었으나 화랑도는 ≪詩經≫, ≪書經≫, ≪禮記≫ 등의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 통일신라에서는 國學을 설치하여 ≪論語≫, ≪孝經≫, ≪禮記≫ 등의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으며, 讀書三品科를 두어 중국의 경전에 얼마나 능통한지를 평가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640년(선덕여왕 9년)부터 당나라의 국자감에 도당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학교에는 관학인 國子監, 鄕校, 學堂, 사학인 十二徒와 書堂이 있었다. 또 

고려 光宗 때부터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과거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과거의 

문관 등용시험은 製述과 明經의 兩大業이었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 또한 문학적 능력과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중심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관학으로는 成均館과 鄕校, 

사학으로는 書院, 書堂 등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학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유교 경전이었으며, 성리학을 관학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자백가 등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전통 시기는 기본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를 기저에 두고 있었으며, 중국어는 아시아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ca)였다. 특히 문언문은 지식과 정보를 담지하는 매개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문언문으로 이루어진 경서에 대한 지식과 

문언문을 사용한 문필 능력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2 구어 접촉과 역관 교육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구어를 통한 언어접촉은 한자라는 문자를 매개로 한 접촉보다도 

훨씬 오래되었을 것이다. 특히 인구 유입이나 왕래와 같은 일반적인 교류보다도 외국어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사건은 군사적 충돌이다. 현대의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모색의 시작에는 2차 대전 시기 군사적 필요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는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면서 전문인력 

양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두 문화권 사이에서 일어난 역사상 첫 번째의 대규모의 군사 접촉은 漢武帝의 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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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공일 것이다. 그 이후로 고구려와 漢 사이의 침공과 방어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군사 

접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에 따라 중국어 전문인력이 

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당연합군의 활동 과정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언어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고려 忠烈王 2년(1276)에 

通文館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통문관은 훗날 司譯院으로 개명되었으며, 여러 외국어 

교육을 관장하였다. 고려에서는 이와 별도로 漢文都監(훗날 漢語都監으로 개칭)을 설치하여 

중국어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건국 초기에 다시 설치된 사역원이 역관의 

양성을 담당하였는데, 언어별 인력 분포를 볼 때 중국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老乞大≫, ≪朴通事≫를 비롯한 다수의 역학서가 출판⋅사용되었다.

3. 해방 후의 중국어 교육

3.1 국가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해방 후에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함께 한중관계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단선적 관계’(김한규 1999: 988)로 전개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어 교육은 크게 

위축되고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국어 교육의 

중심이 중국어에서 영어로 이동한 것은 일대 전환이라 할 만하며, 이때부터 중국어는 

영어를 제외한 여타 외국어와 함께 이른바 ‘제2외국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영어와 구별하여 중국어와 여타 외국어에 제2외국어라는 별도의 외국어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가 교육과정이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국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방 후 중국어 

교육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에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와 함께 고급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편성된 이래로 1954년에 공표된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과 제2차 교육과정은 모두 언어의 네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고대백화와 문언문까지 교수 내용으로 하고 있고, 병행 이수 지식 내용에 현대 중국의 문화 

외에 명물⋅고사⋅고전문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초의 교육과정이다보니 다소 이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내용’ 부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 구분이 등장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은 ‘내용’ 부분이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로 

구분되었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은 평가에 관한 지침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최초로 부록에 

어휘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어휘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용 어휘의 선정 

기준을 짐작하기 어렵다.

제6차 교육과정은 ‘내용’ 부분에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 외에 의사소통 기능이 

추가되고, ‘언어 기능’ 부분이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으로 양분되었으며, ‘의사소통 



- 4 -

기능과 예시문’이 처음 제시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6차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는 한중수교 이후의 첫 교육과정으로 ‘한어병음’ 표기를 공식화하고 한자 

표기에도 간화자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어휘표의 일부 어휘 항목이 타이완 어휘에서 베이징 

어휘로 변경되었다는 데 있다. 이 시점 이후로 한국의 중국어 교육 표준이 중국(PRC)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에 ‘문화’가 추가되었다. 중국 문화 이해와 국제화 

역량 함양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내용 부분에 문화가 추가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목표’ 부분에 ‘태도’가 별도로 

제시되고, ‘내용’이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2외국어과가 외국어 영역에서 생활교양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중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는 반대로 학교 교육에서는 중국어 교과의 가치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과 기능을 결합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성취기준과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이상과 같은 변화의 흐름을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보면, (1) 

의사소통능력의 강조, (2) 언어 형식 요소에서 기능 요소 중심으로의 변화와 네 가지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평가 체제, (3) 문화적 내용의 강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 언어교육의 흐름이 구조와 체계의 숙달에 중점을 두던 데에서 맥락 이해와 

사용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해 왔던 사실이나 문화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세부 내용의 변화에 있어서 옳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상의 국가 

교육과정은 외국어 교육에서 중국어의 지위를 제2외국어로 제한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이는 해방 전의 약 2천 년 동안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이 가졌던 지위를 일거에 뒤집는 

것이었고, 중국어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새로운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였다. 이런 변화는 

냉전체제에서 중국(PRC)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한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으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로 중국어의 사회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한국에서 중국이 갖는 의미 또한 점차 중요해져 왔다. 구체적인 성격과 양상은 달라졌지만 

중요도 자체만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해방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중국이 가졌던 의미와 

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어 교육도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3.2 한중수교 이후의 유초등 중국어 교육 확대

한국 사회에서 중국과 중국어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한 흐름과 가장 크게 

유리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도권 중등교육이다. 중국어의 사회적 위상 변화는 

중등교육 내에서 별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중국어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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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있지만 교육과정에 의해 중국어과에 할당되는 수업시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생수의 증가는 중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변화일 뿐이다. 

이러한 괴리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생활교양 영역에 편제된 선택과목 중의 하나라는 위상,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의 낮은 중요도가 사회적 수요의 영향을 차단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을 제외한 여타 교육 영역은 한중수교 이후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유초등, 대학, 성인 교육 영역 공히 양적⋅질적 팽창의 추이가 뚜렷한데, 이는 중국이 갖는 

의미가 개화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세와 함께 한국 내에서의 중국어 위상 

또한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지표를 통해 그 양상의 일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초등 중국어 교육, 즉 어린이 중국어 교육의 성장은 어린이용 중국어 교재의 증가를 

통해서 그 가파른 속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변지원(2016: 84)에 의하면 ‘출판 

관계자의 귀띔에 따르면 지금 어린이 중국어 교육과 관련 시장은 그 성장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어린이용 중국어 교육 도서는 ‘일본어의 네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추이에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교육 업체 회원 

학부모들의 의견이므로 전체 학부모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응답자의 84.5%가 10년 

뒤의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 중국어를 꼽고 92.5%가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겠다고 

답했다는 한 사교육 업체의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아시아경제, 2016.05.19)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일대에서는 중국어 유치원이 하나 둘 개원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영어 유치원들 가운데는 오전에는 중국어, 오후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이른바 ‘반반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이코노미조선, 2015.09.23) 초등학교로 눈을 

돌려보면 더 높은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외국어 학습계획에서 

영어(93.2%) 다음으로 중국어(43.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머니투데이, 2016.07.27), 중국어 신문을 발행하거나 자체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도 있다.(학부모뉴스24, 2016.07.29 ; 헤드라인제주, 2016.08.04)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는 더 나아가 중국의 한 언론사와 협약을 맺고 중국어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전교생이 매일 아침에 30분간 중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다.(연합뉴스, 

2016.04.28.)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체험캠프를 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혹은 방과후학교 수업의 중국어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규과정 운영이 자유롭지 않은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이듬해인 2007년 초등 방과후학교의 

제2외국어 프로그램은 모두 1,714개였는데, 2016년에는 3,212개로 늘어났다.1) 2007년 

당시의 제2외국어 프로그램 가운데 중국어는 1,456개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7년 이후로는 통계자료에 언어가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85%라는 비율을 

2014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해도 2,700개 이상의 중국어 프로그램이 

1) 제2외국어 프로그램 수는 2012년에 3,813개까지 늘어났다가 부침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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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며, 여타 외국어 프로그램의 증가율이 중국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중국어 프로그램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공립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 초등학교는 정규과정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정규과정으로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규진(2012)의 조사에서는 

전국의 74개 사립 초등학교 가운데 34개 학교가 정규과정으로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민영(2016)의 조사에 의하면 3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전국 75개 사립 

초등학교 중 56%에 달하는 42개 학교가 중국어 정규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다. 증가의 

추이를 보면 불과 3년 만에 23.5%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의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김현철 외(2017)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소재 596개 초등학교 가운데 23%에 달하는 136개 학교가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민영(2016)에 의하면 부산 지역은 306개 초등학교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61개 학교가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중국어를 필수 교양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건국대, 용인대, 한양대, 호남대(10개 학과) 등은 모든 입학생이 중국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양대는 공인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세대는 제2외국어 중에서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외대는 졸업 언어 2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 

다음으로 선택률이 높은 언어가 중국어이다.(뉴스토마토, 2015.04.28 ; 이코노미조선, 

2015.09.2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어 매출 하락과 중국어 매출 증가가 대비를 

보인다. 교보문고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토익을 포함한 수험영어의 연도별 성장률이 2013년 

–3.0%, 2014년 –8.5%, 2015년 –14.2%로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중국어일반’ 서적 

분야는 2015년 판매량이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3대 성인어학원으로 꼽히는 YBM, 해커스, 

파고다 가운데 토익 강좌에 집중한 YBM과 해커스의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 

회화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파고다만이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토익 

학원의 추락, 중국어 학원의 급성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2016.05.17)

중국어 교육의 성장은 대표적인 중국어 공인시험인 신HSK의 응시자수 추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내의 신HSK 응시자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解妮妮 외(2012)인데, 

2010년에는 53,445명, 2011년에는 65,767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이후로는 전세계 

응시자 총수만이 공개되고 있어 대략적인 추산만 가능한데, 이강재 외(2014)의 추산에 

의하면 201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精品学习网新闻站 등의 

보도나 관계자들의 비공식 증언에 의하면 2013년 8.5만, 2014년 약10만, 2015년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글로벌 시대의 중국어 교육 전망

필자가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유초등 중국어 교육의 변화이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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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사교육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유초등 중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 교육과정에서 중국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초등 영어교육에 관한 논의에서도 개인적⋅국가적 낭비의 최소화, 

도시⋅농어촌 간의 영어 학력 격차 최소화와 같은 주장이 주요 찬성 논지의 하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완기 2015: 23) 유초등 중국어 교육의 혜택은 상당 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학력 격차를 야기할 것이며, 

이른바 ‘차이니스 디바이드(Chinese devide)’는 지역과 계층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개인적⋅국가적 낭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이미 중학교 생활중국어 이수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입문 단계의 기초 교육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일선 교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 년 후부터는 유초등 단계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생활중국어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중등 교육과정도 더 이상 사회의 중국어 수요와 유리된 채로 운영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유초등 중국어 교육의 확대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굳이 유초등 시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중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중등학교 진학 후에 중국어 교육을 

중단함으로써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대로 유초등 

교육이 계속 확대된다면 중국어 학습자 혹은 중국어 학습 경험자의 비율은 그대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전이될 것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중국어 교육을 경험한 채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일어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어 능력의 보편화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어가 영어와 같은 세계어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국어를 ‘중국의 언어’가 아니라 ‘중국어권의 언어’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어 교육 표준 또한 베이징 중심의 일원론적 

관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 중국어(全球華語)가 사용되는 중국어권을 아우르는 

다원론적 관점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 변천사를 일별하고, 그 과정에서 근대를 전후하여 

일어난 중국어 위상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의 회복 흐름을 확인하였다. 한중수교 이후로 

점차적인 회복세에 있던 중국어 교육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의한 제약을 받는 중등교육의 경우에만 사회적 변화의 추이로부터 다소 

유리되어 있을 뿐 유초등 중국어 수요의 급격한 증가, 대학교육의 변화, 사교육 시장의 

변동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어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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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중국어 능력이 보편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중국어 표준에 대해서도 다원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위상이나 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중국어 교육계 내의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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